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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영업조직 통합 추진
광역지역본부 체제로 변경하고 임원인사 단행 … 영업 생산 기능 강화

현대오일뱅크(대표 서영태)는 영업과 생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존에 직영과 소매 등 영업형태와 제품별로 나누어진 국내 영업조직을 통합해 광역지역본

부 체제로 바꾸고 지역본부장에 임원급을 임명해 담당 구역의 모든 영업을 총괄토록 했다.

또 내수 시장 둔화에 대비해 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종합상사 등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원유 수급과 수출을 담당했던 S&T본부를 글로벌 사업본부로 바꾸고 외국지사도 확충키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사업 외에 다른 분야의 진출이 부족했다고 보고 경영기획팀을 신설해 사업본부별 전

략을 수립하고 신규투자, 제도개선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 말로 예정됐던 임원인사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2011년 사업계획을 짜도록 했다.

□승진 ▲상무 장동철 ▲상무보 박주윤, 한환규, 유영선, 주영민, 정희진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그간 지나치게 부문별 실적 위주로 운영돼 불필요하게 내부경쟁을 일으켰고 영업

현장에 대한 지원부족, 직원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졌다”며 “생산과 영업에 전사적 역량을 모으도록 조직을 개

편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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